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

개인정보위, (주)티빙 이용자 개인정보
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

 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)는 ’26. 6. 3. 오전 2시경 

㈜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 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‘TVING’을 운영하는 ㈜티빙은 ’26. 6. 2. 이용자 

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(DB)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

개인정보*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  * ⅰ) (유출항목) 아이디,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CI, DI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환불 계좌

번호, 비밀번호 등(일부 항목 암호화)

     ⅱ) CI: 연계정보, DI: 중복가입 확인정보

 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,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, 

피해 규모,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·신고 의무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

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,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

처분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조사조정국 책임자 과  장 이정은 (02-2100-3121)

조사2과 담당자 조사관 허재형 (02-2100-3195)


